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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 5:39) 성경은 윤리규범서， 행복지침서， 성공전략 
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요 

14:6)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무합니다. (행 

4:12)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절대로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당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세상 

의 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 

라?' (딩후 3:7)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현재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2008년 후반기 교육훈련원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고 교사 · 찬양대원으로서의 전략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 

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육에 필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벤후 3:18)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 10일 -1 1월 26일 (1 2주간) 

· 오후반2:30-4:00 민수기에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3α회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 407.효) 

요한복옴에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507，회 

저녁반8:30 - 10:00 갈라디아서에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 307.회 

교사양성부 매주윌오후 3:00-4:30 교육기간 9월 7일 -11월 23일꺼~1교육관 301회 

찬양대원 양성부 매주일오후 3:00-4:30 교육기간 9월 7일 -11월 23일쩨1교육관 401회 

itt!，칭은교육국제1교육관2훌 

*오늘， 찬양예배 시 제4차 학습 및 세려l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휠 

감사의삶 

잔질환 1f~f (요한복음 ψ:35)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펀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 

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덤후 1: 3)라고 썼습 

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 

의 먹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7.}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등장하는 “내가 곧 ... 이다”라 
는 일곱 번의 위대한 계시 중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찰하실 뿐 아니 

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먹이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고， 영육간에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지키시는 팔을 펼치셔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옛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단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 

릴수있습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호흡，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 
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은 육백 마흔두 번에 걸쳐서 여호 

와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 전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실한 감사는 우 
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룬 사업적 성공， 새로 
구입한 집， 대학에 합격한 자녀가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감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 
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는 그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펙이시라는 사실만이 감사의 진정한 열죄입니다. 

감^~는 믿음의 표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현은 ‘감샤 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란 우 
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루는 줄 앓이로다" (롬 5:3~4) 그리스도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가 물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 

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하여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돌 

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많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과 

정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복음전파와 감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계곡을 건너게 하시 ‘ 

는지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수하거나 매우 다른 문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여 

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 

스도안에 있는진정한생명으로살아갈때 여러분을통해구원의증거가나타날것입 

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선 

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여 년 전 이 땅을 밟은 소수의 선교사 

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천만을 육박하는 그리스도인틀 안에서 역 

사하고 계십니다. 히늘에서 열릴 성대한 기쁨의 잔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사는 현재 여러분의 감사는무엇입니까? 여러분은지금가족을부양하는 일이 
나 직장의 일， 혹은 학업으로 힘겨워 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 

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먹이 되십니다. 이 먹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떡을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먹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이 신실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함이 선언됩니다. 

생명의 먹을 받아먹으시고(고전 11: 23~24)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신실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벤. 
김성관위gj.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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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TWO FOUNDATIONS 
Q찌“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25J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fall, for it had beenfounded on the rock. (26J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27J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dα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and great was its fall. "(Matthew 7:24-2끼 

E ver삐9 depends upon how you handle the tr뼈 Today's 

Bible verses illustrate the vast differences between a wise 

person and a foolish person . A wise person is someone who 

listens to God ’s word and obeys it , while a foolish person is 

someone who listens to God’s word and neglects it. There are a 

lot of people sitting in front of me right now who are foolish. 

They come to church every Sunday and hear my sermons, but 

then walk right out the church doors and don ’t practice a thing 

they heard. Ignoring , putting it off until later, or flat out 

disregarding God ’s word is tragic. The Word of God needs to be 

the foundation upon which you build your life . Let’s look at how 

Jesus describes those who act on God’s word and those who do 

not. 

Jesus said of those who act on His word , “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 (v. 24) 

The rock provides a solid foundation. Oavid view ed God as his 

rock, “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 my stronghold; 1 

shall not be greatly shaken. "(Ps. 62 :2) Indeed, the Lord God is 

our only sure rock . Jesus Christ is our only firm foundation . 1 

Corinthians 3:11 says, “ For no man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only safe and stable foundation , "Nevertheless, the firm 

foundation of God stands , having this sea l,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and 'Everyone who names the name of the 

Lord is to abstain from wickedness .’ "(2Tim . 2 : 19) Is the 

foundation of your life secure? 00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00 you build your life upon the Word of 

God? Jesus goes on to describe the wise man ’s life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 (v. 25) The wise 

man ’s house stood because of his good foundation 

Jesus said of those who do not act on His word, “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v. 26) 

Surely, this man heard the word of God but that word did nc:i t 

take priority in his house. Instead , this man held his money, 

reputation , and family above all else . His house did not obey the 

word of God because other things were more important. 

Matthew 6:24 says, “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 

Many Christians say that they trust God, but their prayers are all 

about God giving them money and blessings . Their real insides 

do not really want Jesus and what He wants for them! Their 

main concern is getting what they want. There are many 

foundations upon which to build your life. Some people build 

their lives upon wealth , some pleasure, others pride, and some 

even build their life upon the praise of other people. What are 

you building your life on? Jesus says of the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 The rain fell ,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its f i3 II." (v. 2기 The storm collapsed rhe foolish 

man ’s house. 

Can you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se man ’ s 

foundation and the foolish man ’s foundation? The devastating 

storms in this parable were the same. The rain , floods , and 

winds hit both houses with the same force. The difference was 

in their foundations . The house built on rock stood firm and the 

house built on sand was utterly destroyed. Please examine the 

foundation of your life. Will your life stand when the storms 

arrive? Frankly, the storms of life come to us all . 2Ti mothy 3:1-2 

say, "But realize this , that in the last days difficult times will 

come. For men will be lovers of self, lovers of money, boastful , 

arrogant, revilers , disobedient to parents, ungrateful , unholy," 

These foolish men do not build their lives on God ’s word , their 

foundation is like sand, "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2Tim. 4:3-4) As a 

Christian , a person who loves Jesus and obeys His word, “ You , 

however, continue in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vinced of, knowing from whom you have learned them , and 

that from childhood you have known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give you the wisdom that leads 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AII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 (2끼m . 3:14-1 기 My dear friend , 

the foundation built on the Word of God endures forever. Of the 

two foundations that Jesus talked about. whic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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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1:훌 
α4)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샤람 같으리니 

(25)벼가 내라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야나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나의 01 말을 듣고 행하지 야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려석은 사람 같으라니 (2η벼가 내라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24- 27) 

모든 것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 

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 

람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 

볍게 여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어리 

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지 

만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면 들었던 것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 

는 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기 

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 

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24절) 반석은 견고한 기초입니다. 다윗 

갱생관목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지 못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 

나 그들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께 돈과 축복을 달라는 내용뿐입니다. 그들 

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예수님께 

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 

는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쟁을 세 

/ 우는 수많은 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위에 인생을 세우고， 어 

떤 사람은 쾌락 위에， 또 다른 사람은 자존심 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칭찬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 

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27절) 폭풍이 불자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무너지고말았습니다. 

기초의차이를아는가? 

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각각 지은 집의 기초의 차이점은 무 

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 엇입니까?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의 집 모두 극심한 폭풍을 당했던 것을 

다." (시 62:2)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반석이 알 수 있습니다. 비와 홍수， 바람이 똑같은 위력으로 두 사람의 집에 몰아 

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 : 11은 쳤습니다. 차이는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말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 세워진 집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완전히 

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견고한 유일한 기초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 

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 

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담후 2:19)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 

워져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 

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 

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 

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25절) 지혜로운 사 

람의 집은 든든한 기초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 

은 사람 같으리니"(26절)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집을 짓는 데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자신의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 

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24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기초 위에 있는지 살펴보 

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 

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 : 1~2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어리석은 사 

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초 

는 모래와 같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딩후 4:3~4)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덤후 3:14~17)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진 기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기초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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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야 말로 ‘신비’ 중에 ‘신비’ 라 할 수 있 

다. 인간은 시계라는 것을 이용하여 신비한 시간 

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시간은 무엇을 측 

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밀F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태양을 중심으 

로 빛의 속도와관련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공통 

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각각 다 

르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 

면 할수론 그 신비함에 머리를 숙일‘수밖에 없음 

을 고백한다. 이토록 거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만물을 통해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 

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 안 

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함에 대 

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과어떠한관계가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깨닫 

게 된다.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시점을 인간은 긴 시간을 합친 것으로 

본다.씨 90:3~4) 또한 하나님의 ‘영원’ 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자랑히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받후 3:8)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적한다. 하나님은 한 순간을 영원으로 

표현하시며 또한 영원도 한 순간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곧 

영원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니라!' (출 3: 14)라고 하셨다. 현재형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요 8:58, 18:6 ; 히 13:잉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영원에서의 끝은 곧 시 

작과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적인 시간을 보시고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 

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 (계 22:13 ; 팀전 1:17 ; 미 5:2 ; 사 44:6) 

하나님은또한모든세대 곧가고오는세대를다보실뿐만아니라먼훗날의 일 

을 긴박한 일로 보신다. (전 1:4~5.9.13)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재림에 관하여 경고한 

다.C요일 2:25,28)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져(받후 3:1O， 12~13 ; 약 5:8) 긴박함 

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속하여 있다. 우리의 모든 ‘지금(현재)’ 이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시 90:1~2)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역사와 관계가 된다.(골 1:13~17) 희 

랍시장이나 힌두이즘에서는 ‘지간은 끝이 없이 돌아간다 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끝없는 시간의 셋바퀴 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 

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과 역시는 이외는 정반대로 시작에서 끝으로 움직이고 

(빌 3:20~21) 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시간은 계속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 

경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시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전 3:11 
, 12: 13~14) 

하나님의 

천신캅주률 입응 

창년2J휴 

정청길(장로， 장년2부장) 

“끝으로 너희가 주 요k게서와 그 힘의 능력으 

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 전 신갑주를 입으라" (엠 

6:10 - 11) 장년2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대 

와 교회를 이블어 갈 충현의 50대를 중심으로 

이 세εk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정병을 양육하 

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밀려오 

는 유혹과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 

려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 

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세S띨 

흔t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 

니다. 그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던 갈보리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을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제자로서 

온전히 걸어 가기 위해 복음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장년2부는 매주일 3부예배 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제 1교육관 407호에 

많은 인간들이 이 영원성을 부인하고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영원을사모하는마음이 여러 다OJ'한문화와예술속에 그려지고 표현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욕망)은 신비한 경험인 약물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려고도 한다. 영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시작도 끝도 

없는 곧 시간이 없는 상태(Timelessness)를 빨}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 

게 장래가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창조의 한 부분이고 피조물은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영원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팀전 6:15~16) 지금 우 

리가 경험하는 단일성의 시간 곧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 다원성의 시간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우리의 시 

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잘 것 없이 작고 미련한 일을 볼 때에도 영원의 시각 속에서 

보는 태도가 있어야한다. 많은사람들이 영영 죽지 않을것처럼 미련하게 살지만모 

세는 이것을 보았고 또 알아서 인간의 삶의 그 짧음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교하여 

풀의 꽃으로 설명해 주었다 (시 90:5~6)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관찰할 때에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영 

생의 개념은 큰 위로가 된다 (고후 4:17~18 ; 롬 8:18)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범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성경 

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엠 5:15~1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충실할 것을 말해 준다. (마 6:34) 참으로 구원의 날이 

중요하다. (고후 6:2)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현재)’ 뿐이다. 이 ‘지금 

(현재)’ 은 항상 ‘영원’ 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과정에 

서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까지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을 

기 억해야 한다. 계획과 목적에 지나치게 얽매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에 대한 감 

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뭇에 매일 순종하는 것보다 계획을 앞에 

놓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약 4:13~15) 계획과 목적이 필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이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는 올바른 견해 위에서 

설정되어야한다;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잘 사용해야 한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잠 20:13) 시 

간은저장해 둘수가 없다. 우리는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느껴야한다. (약 5:8 

; 멤전 4:7 ; 롬 13: 11~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뭇을 이루어 가실 때에 조 

금도 촉박해 하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자 

신을지켜야한다. 하나님께서는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뭇을 이 땅위에서 다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다 하신 후에 말씀하 

신다. (요 17 :4~5) 바울도 고백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 

치고 믿음을 지켰으니"(팀후 4:η 우리의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 

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나쳐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영원히 있는 시간이 

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의 영원하심 안에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 

이 쉰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시지 않다 아벤. 

김성관뮤gj.목사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년2부에는 

마라나타 중창단이 조직되어 있어 집회 전 찬양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또 집회 

중에도 다른 일꾼들과 함께 매주 돌아가면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 

니다. 집회 전 교사기도회를 통하여 지도목사님과 52명의 교사들은 자기 부인과 은 

혜로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한 부서가 되도록，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 

음으로 사는 삶(갈 2:20)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반녕부시ζ빼 나눌 복음 

에 대한 말씀공부로 교사들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학생들을 이꿀 

어 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지기훈련 때 추어진 말씀처럼 ‘두 세계’ (요 18: 36 )를 기억하며 교회의 방 
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병원의 세계’ 를 흔t해 

나아가는 장년2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장년2부는 제적 학생 254명이 펌균 200명 

이상 출석하여 꾸준히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80%는 교구나 타 

부서 또는 여러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솔선수범하 

고 있습니다. 장년2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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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찌 

그저 너무 부족하고 내세울 것 
이 하나도 없는 죄인을 주님의 도 

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드 

리며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여 눈 

시울을 적시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언어 

도 숙달되어 가고 사료띨 만나도 

겁나지 않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 벌 

써 사역을 마치는 시죠씨 되었습 

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 

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많은 영흔을 만나게 

해 주셨고， 곳곳에서 육신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 

는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어린 영흔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린이사역을 

적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돌풍이 붙어서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매일 좋은 날씨를 주시었고， 첫날 사역에서부터 기도하며 성령 

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 영흔이 새롭게 되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부요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신이 좋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몇몇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저의 마음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무척 가슴 떨리고 기 

쨌습니다. 아침 경건회 때 팀장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 

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 11: 30)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복된 일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으로 밀k입니다. 

권연숙(권사， 6교구 2지역 팀) 

야릎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끼고전 ll: l) 하나님을 효E해 

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느낀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낮이든 밤이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씨름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을 그들을 그리면서 오늘 

의 교회주변 전도를 위해서 집을 나선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제1교육관 3， 4층에 모인다. 1부 

집회에서는 전도기도회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 2부는 교회주변 전도로 진행된다， 세분화되어 주어 

진 전도지역을 효꽤 교회 문을 나선다. 3인 1조로 팀이 되어 전도지를 사료띨에게 전한다. 이 전도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이다. 이 전도지는 오늘 내가 꼭 전해야 할 예수님의 생명과 참 사랑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펀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전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펀지에 냉담할 때가 많다. 때로는 우리 전도자들을 측은히 여기며 못 이긴 

척 받아만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저만치서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겸손히 그에게 다가갔다. 정중하게 전 

도지를 전해 주면서 “예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는 전도지를 받으면서 전도지에 관 

심을 보이기보다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분들이 이 
/' 

렇게 전도하나요? 남자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이사를 왔어요. 아직 이삿짐도 제대로 정리 못했어요. 내일 교회를 가야 할 텐데， 어디에 어떤 교회가 있 

는지 몰라서 어둡기 전에 찾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 

고 충현교회를 소개했다.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료l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온 교인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요k게서 거듭나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제가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서 있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주일 11시 예배에 초대하고 참석할 것을 

gt속한 후 헤어졌다. 

지금 그분은 참으로 복된 교회에 인도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답게 성 

장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다.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래，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었구나| 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 5:47)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회개의 영이 뜨겁게 나를 흔들어 기쁨과 감사로 눈시울을 적신 

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힘 있게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나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나의 사람이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어떤 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모 

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음 총력 교회주변전도일에 함께 할 충현의 전도회원들을 기억하면서 차에 

오른다. 

빅진옥(안수집사，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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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씨앗 

축소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선교지를 효t하였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도착 감 

사예배를 드렸고， 이어 5시부터 사역지를 정탐하며 노 

방전도， 축호전도 시범사역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는 선교지에서 25km 떨어진 외곽 도 
시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열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니 

그 나무로 지은 원두막 같은 집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전도지를 건네고 서툰 언어로 전도하며 마주친 그들 

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잘 받아들이는 것을 느길 수 있었다. 집집마다 어린 

아01까지 많았는데 대나무로 묘판 평~l{게 앉아 전도 

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웃집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전도지를 큰소리로 열 

심히 읽어 내려간다. 권사님들이 율동과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하면 o}이들은 신기한 듯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따라했고 옆에 있던 부모들도 흐뭇해 

했다. 어른들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반복하며 부르면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를 받 

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점심 

때가 되어 강 외곽 지역에서 옥수수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잠시 쉬고 있을 때 팀장님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느 아저씨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다. 

- 나는 갑자기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제자를 삼는 말씀이 떠올라 그쪽 

으로 가 보니 거기에는 새까말게 그을린 아이 세 명 

이 아버지가 잡아준 물고기를 꼬챙이에 끼워 들고 있 

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읽어 주었고， 

찬양율동을 반복했다. 열심히 율동을 따라하느라 이미 

옷은 ζ뱉써l 다 젖었지만 은혜가 넘쳤다. 

선교 마지막 날 우리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부모 

님을 찾아가 전도를 했다. 모두 7형제로， 대가족이 살 

고 있었다. 그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훗날 

기사가 그 땅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드렸 

다. 우리는 그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곳에 교 

회가 세워지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지 

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김애자(집사， 11교구 1지역텀) 

면재 사역 중민 섣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12교구 4지역 이인용 

8월 20일(수)-8월 28일(목) 대학부 9팀 지규성 

지난 주에 도작안 섣교팀 (5개 팀) 

기 간 EI1| 팀장 

8월 11 일(월)-8월 1 8일(월) 4교구 6지역 김영모 

8월 11 일(월)-8월 19일(화) 1 3교구 6지역 오동혁 

8월 12일(화)-8월 20일(수) 23교구 6지역 한흥연 

8월 1 4일(목)-8월 21 일(목) 에바다부 1 팀 번창대 

8월 1 4일(목)-8월 21 일(목) 에바다부 2팀 으ι4며o 버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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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를과 나눔 

냐에케 주샌 챈￡ 대샤ÃI-

교회주변 전도나 학원전도를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고 돌아서면서 

난 나의 열정과 노력에만 묘팩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선교를 앞두고 

주어진 과제， 전도! 나의 생각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준비하 

고 있는 선교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전도할 대상을 알려 주세요"’라고 떼쓰듯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 주셨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전의 단짝친구 

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아무리 단짝친구였지만 집도 멀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다 

보니 지금은 가깝지만 먼 친구가 되어 버렸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충현교회에 나오 

고 얼마 안 되어 그 친구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났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셨다. 얼 

마나 반갑던지 당연히 친구도 함께 나오려니 했으나 피곤하고 거리가 멀어 안 나 

온다고 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지난 4월 초 오랜묘때 친구어머니를 만났다. 그런 지 얼마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고， 며칠 뒤 친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으셨다. 나는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나에게 주신 전도대상자가 바로 이 친구임을 알 

았다. “친구야! 어머니 모시고 같이 좀 나오지 !"라고 말하면 “야~ 피곤해 죽겠다， 멀 

고 힘들어서 못 나가，" 하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친구의 가족들은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님을 보았을 것이다.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끄시는 주님의 예 

비하심과 살아계신 주님께 놀라고 감사를 드린다. 매주 새가족양육부에서 교육을 받는 

친구를 기다리며 이렇게 다시 주님 인에서 얼굴을 보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한다. 

죄지숙(집사， 11 교구) 

머숭 껑손놔케 응F쇼쳐 

지금까지 나는 나의 세상 욕심과 핑계， 교만으로 가득차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 

하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항상 조마 

조마해 하고 있던 니에게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지난 2월 마지막 주 

에 “충현기도원에 같이 가자는 마리아 전도회장님의 제의를 받으며 케속 가지 않 

을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졌다. 

기도원으로 출발하는 날 올 겨울 마지막 내린 눈으로 기도원 주위에 정말 아름다 

운 경치를 묘F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 드렸다. 기 

도를 시작하는데 계속 눈물만 흘렀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 

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 

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 

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 매주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 말씀을 듣게 하 

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계속 일깨워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내려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한 모습도 깨닫게 하셨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과 지식이 부족하면 세상 것들로 그 부족한 면을 채 

워 나가려 했다. 세상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보고 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만족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와 내 아이가 끊임없이 비교되었다. 하나 

님께서는 이런 걱정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회개하며 기 

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배우고 순종하면， 자녀도 함께 

자라게 하신다.’ 너무 쉽게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세상 모든 지식들을 
알기 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혀야 한다는 부모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D'o11 치밀하게 간섭해 주신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다. 아직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라고 채찍질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 

낀다. “더욱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회개 

하라고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씁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김승현(집사， 1 4교구) 

삐1-1- 껴 111 1- 첸뚱·!우나!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찬양하는 기쁨과 은 

혜라고 대답할 수 있다. 찬S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여 년간 찬양대봉사를 하지 못했다. 어느새 나의 기도는 우리 어린 딸들이 50 

세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고 있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셨 

는지 주님은 나에게 찬양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다. 지금도 찬S때에 서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에 감격의 눈물이 나곤 한다. 또한 금요찬양집회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 

린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곳이 또 효텃이 있다. 바로 12시 30분에 드려지는 

장년2부 집회때， 15분 전 찬양의 시간이다. 5명의 찬양 인도자들과 장년2부 지체들의 

찬양소리가 합쳐져 제l교육관 407호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넘쳐난다. ‘바로 여 

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장년2부에는 마라나타 중창o이 있다. 충현기도원에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찬양 

하며 주일에는 매월 셋째 주 장년2부에서 찬양을 한다. 기도원에서 찬양연습을 하다가 

손을 잡고 회개기도와 감사기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준비기도를 할때면 언제 

약속이나 한 듯 모두들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보좌를 울 

리게 하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찬S때원 모람꺼l‘게 참 평안이 
있게 하소서， ’ 지금은 남편과 딸 셋， 사위 둘， 손여까지 다 찬S때에 봉사하고 있지 않 

은가. 주님께 감사밖에 드랄 것이 없다. 사랑의 주님， 마음속에 항상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묘띨 믿으며 한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김숙자(권사 장년2부) 

주일2부예배를 드리고， 복지관 지하 l층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냥 가볍고，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예쁜 친구들과 부둥켜안 

고， 뽀뽀도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부 풍경입니다. 사랑부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 8 )란 말씀을 

기초하여 신입과를 비롯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등 총107H 반이 있습니다， 1대 

l 교육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80명의 교사들과 여러 장애를 가진 지적 
ε배인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과 율동과 기도 등 주의 사랑으 

로 양육하고 치유하는 부서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시작 전에 찬양과 율동으로 

사랑부 가족들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습니다. 예배시간에 몸이 불편한 친 

구는 선생님께 기대기도 하고 뒤늦게 헌금 내려고 강대상 앞으로 달려 나가는 친 

구도 있습니다. 비록 여느 교회학교 예배시간과 다른 진풍경일지라도 예수님을 사 

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 아이(마 18: 4)의 마음입니다. 

특히 생각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사랑부 신입과에 있다가 10월에 

우리과로 온 두 학생입니다. 7개월 가까이 우리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이 들 

었던 뇌성마비2급의 시설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학생들입 

니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전철을 이용해서 눈이 와도 교회에 왔던 두 친 

구였습니다. 저랑 방향이 같아서 전철에서 만나 이야기하며 복지시설끼쩌 같이 가 

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자 개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한 친구는 웹디자이너 겸 배우이고， 또 한 친구는 격주로 주일에 방송통신 
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기도동역자로 남아서 문자와 인터넷을 통 

해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모님의 마음 

으로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께서도 사랑빼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순(교사， 사링부) 



저1 1008호 주민흉헌 

예배는 신자의 SJ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행 2:46)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요 4: 24)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정한 옷차 

림으로 예배 시작 15분 전， 예배실에 오셔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기본입니다. 교 

회 내 모든 모임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은 예배 중에 졸거 

나 잡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손부채질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 

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니1&큼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 

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들은 가급적 탁아부에 0에들을 맡기실~것을 부 

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료E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실이나 모 

입장소는 다음 이용부서를 위해서 모임 후 정리정돈해 주시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가져오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서행(5km 미만)해 주시고， 정해진 주차구역에 

반드시 주차하시되， 주차안내자가 있을 경우 지시에 잘 따라 주십시오. 주일이나 금요일에는 부득이 

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보조브레이크를 풀어두셔서 긴급한 상흥에 차료t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또한 화B이 있을 때에는 전면주차를 하셔야 화단의 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일은 부담과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마음 

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밍음이 굳건한 것을 기 

쁘게 봄이라"(골 2:5) 

(행정위원회) 

2008년 여름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흉을 주소서’ (합 3:2) 

섭xt7t ， 냐의 쟁명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 

학부집회와 주일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수련회라는 시간 

을 통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20대의 정년들이 모여 오직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이끄신 주님은 정 

말멋진 분이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어쩔 수 없는 나의 죄 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것을 넘어서는 것을 싫어했고，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 ， 더 나은 것 등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했음에도 예수님은 저를 반겨 주셨고，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 그 3일 동인에도 저의 감정， 사료K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였고， 
‘아， 주님 ! 어떻게 이런 시간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까요?’ 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 

고， 그 말씀은 제 M011 들어왔습니다. 

수련회를 통한 3일간의 은혜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 
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참 복을 누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그리스도 요뻐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죠띨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저 
의 마음을 돌아보고 대학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 3일간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정희(대학부) 

생~，.，，. ~( 갤 

。 I f!훌 명헤l학라 

“백성 't흔더| 또한 꺼짖 섣지자들。l 윌억샀었나니 

。 l와 맡。 l 녀흐l 종억|도 '1짖 쉰썽들。l 없￡리라 그들 

은 멀망하꺼| 휠 。 l닫을 까맏승| 겉억들역 자'1들을 사 

싣 주들 부인하고 임박한 멀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랴"(빌후 2:1) 입자까의 길을 막는 。|닫으| 공적。| 

십상지 않다. 역|전에| 비해서 。|닫으| 규모와 월동01 축 

소되'1는 었지맏 엄엄èl애 I 01 루。1지는 。 l닫들으| 윌동 

응 。f섣승l 싣자뿔맏 。 t니라 쿄호|존립자서l억|도 심각한 

위렵。 l 되고 있다. 최근 '1존 쿄회의 싣자들을 포섭하 

'1 우|한 한 。|닫으I ~I 뭘한 전략。 1 '1독얻흔에 공'H되 

。1 많응 사럼들을 플라꺼| 하었다. 그 。 l단에l 으|해서 

윌부 쿄호l들응 교인들。 1 [뎌나꺼나 운열되는 큰 상서들 

몹'1도 하었다. 

사단으| 런략응 더혹 ~I뭘해지고 갔다. 역|수임을 믿 

지 못하껴| 맏들'1 위해서 바로 지급 。 l 슨얀억l도 사단 

응 모든 수닫과 방법을 동원학고 없다. 지곰 당장응 

。r늘지라도 우 èl는 매슨간 사단으l 공적역| 노훌되。1 있 

다. 한마다로 영적 전쟁 중。l 다. 영직 섣쩡억|서 승 èl 

휠 수 갔는 방법흔 우 èl억|꺼| 없지 않다. 01미 사단과 

의 섣썽에서 승리학쉰 역l수닙을 믿는 뎌l 승리의 벼걸 

。| 있다. (걸 2:15) 동시에 주섭의 일슴에| 전적￡로 슴 

종해야 한다. 01【[H'우리논 광명의 전사(고전 1 1: 1나)로 

위상한 사단을 운럴휠 수 갔슬 것。|다. 교묘한 속밀수 

로 우라 'tlltol 역| 있는 。|닫들의 꺼짖 까르칩억| 속지 

윌자. 

。|닫을 운렬휠 수 있는 't장 획을한 '1준흔 그리스 

도으| 십자까。l 다. (고전 2:2) 01닫의 까르칩어|는 십자 

까까 없다. 성갱해석。| 난해한 구월을 얻구학고， 인썽 

운세들 해걸휠 수 없다는 허황펀 속엄수뿔。|다. 올흔 

。 l닫을도 역l수닙과 십자까들 。|용하'1는 학지맏 ‘잡핀 
호PH ， 자'1 부인과 자'1 십자까?까 빠잔 조작된 역|수 

와 십자까들 주장휠 뿔。l 다. “다흔 복을응 없나니 다 

맏 。1띤 사럼들。! 너희들 교란꺼| 학역 그리스도요l 복 

을을 번학껴| 학려 휩。|랴"(닫 1:1) 01 닫。| 뭘하는 옥 

을응 까짜。|다. 요직 역|수닙。| 싣짜。|다. 01단의 교 

èl , 쿄주까 매답。| 야니라 역|수섬맏。| 대답。|시다! 
(다음 호에 계속) 

<J 새 가 족 iE걷i 왼 영 압 니 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11 임휘영 대학부 김연수(23) 

1612 김보경 13 청년2부 김연수(23) 

1613 심영숙 6 장년2부 심영숙(6) 

1614 님-「 }: -4「:;g켄그 16 장년 1부 박경혜(1 3) 

1615 ~그| 즈 〈그드二 L-l 18 장년2부 허미자(24) 

1616 김절한 11 장년2부 박성명(16) 

1617 강미숙 12 장년2부 

1618 이삼순 2 ::::ι、:~!닙r 박한나(2) 

1619 투이 25 외선부 조영구(9) 

1620 이분순 3 -기L、디cjL-li「 

g양 중연교회의 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2 새가족 등록쉴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0 2008년 8월 24일 

모 임 

1‘ 남녀 전도회장 전체 월례회 

일시 : 24일(오늘) 15:10 

장소 . 제l교육관 407호 

2 권사전체모임 

일시 31일(다음 주일) 15:00 

장소’ 갈릴리흘 

별 세 

1 손무삼 타교집사(손명희 집사의 부 

친 ， 2 1교구 김포2구역) 1 8일 별세， 

20일장례 

2 전창규 성도(전충호 성도의 부친 

성점요 집사의 시부， 23교구 양지구 

역) 18일 별세 ， 20일 장려1 

3‘ 김영렬 성도(김신애 집사의 부친 

김정익 집사의 장인 ， 15교구 미도l 

구역 ) 19일 별세 ， 21 일 장례 

4. 01채윤 학생(이광열 집사 이분란 

집사의 딸， 19교구 남현구역) 19일 

별세 ， 21일 장례 

5 이만구 타교성도(이명순 권사의 남 

동생 , 정달영 안수집사의 처남， 22 

교구 안산3구역) 19일 별세 ， 21 일 

장례 

6 안용녀 은퇴권사(정준교 성도의 모 

친， 이영순 성도의 시모， 4교구대림 

구역) 20일 별세 ， 22일 장례 

결 혼 

서상범 군(서명웅 타교성도의 아 

들， 2교구)과 박신정 앙(박종철 

씨 · 허성임 씨의 딸， 3교구) 1 30 

일(토) 12:00, 라마다 서울호텔 1 

충볼룸흘 

2 김경호 군(김상철 성도 · 박영옥 

성도의 아들， 타교)과 최은정 앙 

(최준석 집사 · 전춘옥 권사의 

딸， 1교구) 1 30일(토) 14:30, 삼 

정호텔신관2충제라늄 

추깐흥현 

교피소석 

〈홍핸교회 55년시〉톨 찌|작합니다. 
관련짜료톨 수집아오니 

보든 성도님들뼈 협초톨 부탁드링니다. 

1. 사진(촬엉연월 및 실명'7/.쩨 

2. 주보(1975던 이전) 

3. 간행물 

4. 행사굉고지 

제훌처 : 각 교구 간사실(사용 후 돌려 드림) 

문 의 : (충현펴 많년새 펀찬위원회(원응칠 장로， # 430 .353) 

흥헌기도원 혹탁칙원 모핍 

1. 모 집 부 문 기도원 관리직(남자 세례교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여자 서|례교인) 

2. 쩌| 훌 서 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저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a031- 766- 5425) 

새벽기도회 (8/25 -8/31 )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주일) 

설 교자/기도자 이광현/김태식 최성득/강홍선 양태선/박남주 김근영/정재복 박준식/박석산 강현철/강영미 양태선/옥미자 

설 교본문 애 3:27‘ 39 O~ 3:40-50 애 3:51-66 0ij4 :1 - 10 O~ 4: 11 ‘ 22 애 5:1-11 애 5:12 -22 

예배 담당 (8/27 -8/31) 

날 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앙 

8/27 수요 I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호 11:1-11) 유재진 목사 최강전 김연향 우리는 주님을늘 배반하나 (호산나찬양대) 

8/27 수요 II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벤전 1:13-22) 박용현 목사 김근영 김형미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실로암 찬양대) 

8/29 금요찬양 윤수일목사 하종철 예루살렘 찬양대 / 111올라 이정림 / 할렐루야 제1혼성중창단 

8/31 주일 I 두 기초 (마 7:24-27) 최성득 목사 이굉현 안통현 〈예배전찬양〉 

8/31 주일 II 두 기초 (마 7:24-27) 이생진 목사 이재영 유상태 냐 행한 것묘 구웬융못얻고 ~ I소프라노 싼양(임n뉴엘찬양대 솔로이스트) 

8/31 주일 m 두 기초 (마 7:24-27) 김성관 목사 장 훈 구재완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너l 외 / 피아노 5중주 

8/31 주일 W 두 기초 (마 7:24- 27) 김준희 목사 황진섭 01상석 주 음성 외에는 외 /소프라노 문현정 (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8/31 주일 V 두기초 (마 7:24-27) 이희식 목사 정충신 장송규 주음성외에는외 / 벤엘 예본오케스트라 

8/31 주일찬양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 (마 14:22-33) 최강전 목사 김완수 τ A‘ r]닝3τ:;r.. 중등부 연합찬양대 /7교구 

저11008호 

앉훨 충현 7툼으l 창 
띠 교회의 방패와 %띨(창 15:D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 
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 

해 나。}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 
건하게 하소서 . 

델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끼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J 가 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 

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질렘 찬양대 

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 

성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 

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수양관공사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4. 6. ~ 10. 4.>을 통하 

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 

스도를따르는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 ~칸 연속 기닮 : 몬당 113호 I 

l떨률필E훌l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옆 031-766-5425) 
[ 섬·기·는·분· 들 I 

구분 시 간 
/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3:00 v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수 요예배 I 오전 11:00 Il 저녁 7:30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Aι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 

유년부 오전 10:30 제 l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제 l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풍 1 부 오전 9 : 00 제 1교육관 301호 

중 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zττ~ 3 .!j!-닝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 1호 

Jl.%.!j!-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지1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 소 -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본 당 

본당 

오전 1 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 
료셰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보」 단 u 

본 당 

본당 

Sirruttaneous translations in 담19lish ， Chinese, J때anese 
ard 얘n l..argJage are a때Iab냉 at t뼈 Eleven 0' ciock 
wα양-jp 앓vice， ar애 sri μlJ1kan ， Chinese, Mongolian, 
뻐없an， H‘1di ard Inc앙1eSian are 외soava뻐bleat the 
One O' ck었( WOIship SefVi∞ 

구 분 시 간 장 • A」-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베다 니 훌 

소 앙부 오후 12:15 갈릴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빠저녁 9:30 

새가족。&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위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 부 목사 
노팡헌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정진호 김익환 장훈 
딩회서기 얘배위원징 홍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신교위원징 애바다부 신교위원회 교해원회 3교구 4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째정위원장 찬잉위원징 예2교해원정 형정위원장 기획위윈 7교구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집국 

김단용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이성진 이재영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당회!해기 ~미。T닝자。 기획위원징 에H때부징 빼배위원 
6교구 1교구 13.교구 10.교구 20.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유재진 강영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얘기족g않부 11교구 정년1부 12교구 대학부 

11피해원징 찌2교뽑원징 짧구정 실로입진웹징 11교구징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이태식 박홍규 권영욕 조종환 배춘식 고등부 14교구 a교구 앙교구 24교구 
징션1부정 감Af위원징 봉Af위원징 세가즉등록실정 핸~때부징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17교구 
3교구정 기도원윈리부장 시설영씬부징 19교구장 9교구징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8교구 19.교구 25.교구 

징년2부징 긴흙{원 재정위원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 강 도 사 신범식 l 남전도사 강영기 
소년부징 찌징위원 김Af우|서기 17.교구징 진도워서기 A녕부 외신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 여전도사 새Jf즉뽑부정 징년3부징 건확|원장 선교위원 징년1부징 

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융인축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용Af워서기 동씬부장 1교구장 10.교구징 20.교구장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업 신선길 유상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8교구 m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16교랭 째정위원 쩨1교없|원징 없교육위원징 탁아부장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4교구 2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용Af위원 6교구징 신교위서기 2교구정 7교구징 

강영미 욱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15교구징 외선부징 4교구정 대혁부징 0맨찬S때징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13.교구 24교구 1교구 앙교구 

중등2부징 영이부장 중등1부징 유이부장 칭년2부징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징 21교구징 고등부징 13교구정 5교구장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조중민 
8교구정 · 선교사송요한 


